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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nsori creative therapy focusing on a vocal 

sound on the self-efficacy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Participants were 6 aged people who were 

living alone and who attended S Welfare Center for aged people. Pansori creative programs were 

provided twice a week for 6 weeks. The program consisted of 5 stages that had 50 minutes for 

each section.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a pre-and post-self-efficacy scale (Park, 

Gyung-min, 1994) in order to confirm the changes in self-efficacy of the participants. Result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elf-efficacy scores (p < .05). In addition, positive verbal comments on 

decreased performance anxiety were found from participants during interviews conducted after the 

completion of Pansori cre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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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성음 중심의 판소리 창작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서울에 위치한 S 노

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독거노인 6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5단계로 구성된 

성음 중심의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을 주 2회, 50분씩 총 6주 동안 제공하였다.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척도(박경민, 1994)를 사용하였고, 하위영역별로 대상자들의 사전․사후 점수 결

과와 평균에 대한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다. 세션이 종결된 후에는 인터뷰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전․사후에 측정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점수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이에 대해 비모수에 의한 Wilcoxon 검정 결

과는 일반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 요인은 증가수준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대상자들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중재도구임을 입증해주고, 판소리의 치료적 특성을 제시한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 판소리 창작 음악치료 프로그램, 성음, 자기효능감,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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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

회에 돌입하였으며 2010년 7월 현재에는 전체 인구의 11.0%에 달하게 되었다(통계청, 2010). 

이에 따라 독거노인 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2010년 현재 102만 1008가구로 전체 가구의 6%

에 이른다(통계청, 2007).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부양체계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결과로서, 미래의 전형적인 노년기 가구 형태의 하나로 전환될 독거노인 가구에는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은 노화의 정도에 따라 신체 기능의 저하 및 기능 장애와 기능 상실 등의 신체적 문

제가 나타나며 고립과 소외, 수입 절감, 여가시간과 역할 상실 등으로 정서적․사회적 문제

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자존감을 저하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동거노인에 비해 더욱 많은 위기상황에 봉착

한다. 독거노인은 대부분 가족동거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영양상태가 불량하며(김

주희, 정영미, 2002),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사

회적 지지망의 결여 등으로 우울한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Ahn & Kim, 2004; Mottram, 

Sixsmith, & Wilson, 2007). 이와 더불어 고립에 기인한 심리․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내향적

이고 수동적인 성향이 증가하고, 생활태도가 무력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독거노

인은 심리․사회적 고립에 기인한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죽음 등 극단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거나(Blazer, 2002),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김기순, 

김연희, 2002). 독거노인은 직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높은 자기효능감을 

획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의도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조직하

고 수행할 수 있는 자기 판단을 말한다(Bandura, 1977). 즉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Peterson & Stunkard, 1992),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는 자기 확신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과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부

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상상하여(Arshadi, 2009)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Bandura, 1977).

여러 연구들에서 노인들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으며(Baker, Mendes de Leon, Richardson, Seeman, & Tinetti, 1996), 노년기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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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은, 최혜정, 2005; 성혜영, 조희신, 2005). 

당면 문제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독거노인에게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필수 요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Cox, Green, Hobart, Jang, & Seo, 2007).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인간의 행동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신체적 여가활동 

참가가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수영 활동 참가에 대

한 분석(박윤식, 정재은, 2007)과 한국무용 프로그램 참가 연구(이건미, 2002) 등을 통해 신

체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서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과 자기효능감과 밀

접한 관계에 있으며, 주관적인 자기 인식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자기효

능감에 따른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음악치료 등 정서적 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

직까지는 미미한 상태다. 특히 노인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한국 전통음악에 익

숙할 뿐 아니라 전통음악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도 전통음악을 활용한 음악치료적 

접근은 민요나 사물놀이 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였

다. 전통음악에서 가장 늦게 생성된 성악곡인 판소리는 예악을 바탕으로 한 이념 중심의 

음악에서 벗어나 자기감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근대음악의 시발점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다(백대웅, 2006). 판소리는 강하고 높은 배음과 꺽기나 농음에서의 동요

성 그리고 다양한 가성과 율동적인 묘사성 등이 맺고 푸는 장단의 호흡과 큰 도약과 순차

진행의 음악적 흐름의 선율진행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 성음은 

발성법에 따르는 음색이나 음질을 뜻하므로 같은 높이(pitch)의 음이나 선율형태라도 내용에 

따라서 무겁고 침울하게(계면조) 표현하기도 하고, 꿋꿋하고 우렁차게(우조) 또는 즐겁고 희

롱하듯(평조)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판소리의 성음은 음악에 생명력과 역동성을 부여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음악활동에 대한 집중과 표현력 증대로 궁극적으로 창조적인 자아를 만남

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모한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판소리의 주요 음악적 특성 요소인 성음은 사설의 내용에 따른 

다양한 느낌을 발성법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음의 이면(사실주의)에 대한 

추구는 소외와 고립으로 위축된 독거노인의 자기표현과 감정의 정화를 가능하게 하고, 표

현예술치료에서 사용하는 신체동작(발림), 소리(창), 연기(성음) 등으로 효과적인 자기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음 중심의 판소리 창작 활동은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해나가면

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기여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스스로에게 긍정적

인 기대를 낳을 수 있다.

또한 5음 음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음악 음계는, 이끈음에 따른 근음, 즉 반음 관계

의 종지가 아니고, 판소리의 계면길(꺾기 기법)을 제외하고 어떠한 음들이 부딪혀도 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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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안정감을 주며, 심리적으로 제시된 음 안에서 선택하여 소리를 낼 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판소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즉흥성’과 ‘개방성’에 기

여하며,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에서 전통음악의 호흡과 선율 등에 익숙한 고령자의 대상자

들이 음악 안에서 창조적(즉흥성)인 모습을 보이는데 도모할 수 있다.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단순한 청자의 입장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룹 

형태로서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음악극의 치료개념 안에서 연결 지을 수

가 있다. 능동적 참여의 관점에서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의 치료적 요소를 살펴보면 판소리

의 극적인 요소는 삶의 재경험 또는 대리경험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허혜진, 2010). 즉, 

판소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지게 되며, 삶과 결부된 경험을 자연스럽

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판소리는 창자, 고수, 관객이 추임새 등으로 자유롭게 공연

에 참여하는 즉흥적이고 개방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창작’극의 한 유형으로 자발적인 참여

를 유발하여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그룹원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다

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음악극의 장점과 어우러져, 대상자가 언어로 직접 표현하기 어려

운 자신의 생각들을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협동 작업을 통해, 이야

기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완성되는 음악활동으로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소속감이나 상호보완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음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과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판소리 창

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쉬운 과제의 성공은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별다른 영

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어려운 과제의 성공은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점진적인 과제 수행의 증진을 보여 가는 것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Bandura,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창작 판소리 프로그램의 구성은 치료사가 대상자들에게 창

작을 위한 과제를 점진적인 난이도로 제시하여 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그룹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은 판소리 창작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

고 협동함으로써 집단 응집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른 그룹원

들의 활동을 모델링 하여 자신들의 판소리를 수행함으로써 수행의 강도와 빈도수를 높일 

수 있으며, 그룹원들과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낸 완성된 음악을 노래함으로써 자신감 획득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판소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면(사실주의)을 추구하며 

성음 중심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있는 그룹원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

여 음악치료 그룹 안에서 공감을 받고 자신이 그룹안에서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지

지를 느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대한 요소는 Bandura(1977)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자기효능감은 

다음의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의 4가지 정보원에 의해 증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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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창작판소리 프로그램에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취경험으로써 대상자는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 난이도 상향의 과

제에 반복적인 성공경험을 얻고 창작이라는 결과물로서 직접적인 완수경험을 함으로써 강

력한 동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그룹원과 함께 노래를 만들고 선율의 이면에 따른 작

사를 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응집력 향상과 긍정적 관계형성을 도모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상자는 비슷한 기능의 그룹원이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과 치

료사의 모델링이라는 ‘대리적 경험’으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수행의 동기를 강화한

다. 셋째,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원들 상호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함께 만들어나

가는 과정은 ‘언어적 설득’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판소리의 성음, 리듬, 길을 구조적

으로 제시하고 정서를 유발하며 ‘생리적 각성’을 유도하여 성음 중심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한다.

음악치료는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4가지 정보원에 대한 제공과 중재가 가능하며, 이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은 성음(발성)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과제 

난이도 상향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세션을 바탕으로 진단된 대상자들의 기능에 맞춰 회기별 창작활동을 구성하여, 매 회

기 성음 중심의 단계적인 점진적 난이도 상향된 과제의 수행으로 자기효능감의 일반화를 

도모하였고, 1인 1창과 1인 1고수 연주형태의 판소리를 그룹형태로 확장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독거노인들에게 사회적 교류와 지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초점을 맞춘 판소리 창착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2)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언어적․음악적 

반응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2. 용어 정리

1) 성음(조)

판소리에서의 ‘조’는 선율이 주는 느낌을 설명하는 악상기호로 ‘성음’을 의미하며, 조(성

음)은 대표적 3가지(평조, 계면조, 우조)의 발성법에 따라 음색이나 음질을 달리하며 극적배

경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의 과제난이도 상향을 고려한 성음(발성법)을 다음과 조건화하여 제시하였다. 

평조성음(평화롭고 한가하게)는 대상자가 본래 자신의 목소리로 편안하게 노래하는 것이며, 

계면성음(구슬프고 애처롭게) 꺽기와 평으로 내기 그리고 떨기의 3가지 기법으로 감정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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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며 노래하고, 마지막 단계의 우조(드세고 꿋꿋하게)는 각 음에 큰 음량의 강세를 두고 

단전에서 나오는 발성을 유도한다.

2) 이면(裏面)

이면이란 판소리에서 소리가 3가지의 음악어법(장단, 성음, 길)을 사용하여, 사설에 따른 

이야기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의 이면이란 그룹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치료사가 제시한 성음으로 표현하고

자 하는 행위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내 S노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독거노인 6명이다. 

표집절차는 독거노인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가 추천한 11명을 대상으로 2회기의 

사전회기를 진행한 후, 치료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동의를 얻은 대상자 6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2년 이상 혼자 서울시내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남녀노인

2)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식이 명료하며 본 연구목적을 이해한 노인

3)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며 설문지에 응답이 가능한 자

4)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5) 좌우 청력을 유지하며 음고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자

6)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지속성이 가능한 자

2.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효능감에 대한 척도는 Sherer, Maddux, Mercan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198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Ryckman, Robbins, Thorton, 

& Cantrell(1982)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박경민(1994)이 통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11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에 대한 6문항,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9문항으로 하위요인이 나눠져 있다. 문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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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자녀

유무

자기효능감 

사전 점수

A F 77 초등 보통 어려움 ○ 68

B F 71 초등 보통 어려움 ○ 61

C M 79 고졸 좋지않음 매우어려움 ○ 74

D F 71 초등 좋지않음 매우어려움 ○ 73

E F 72 초등 보통 어려움 ○ 75

F F 74 초등 좋지않음 어려움 - 74

<표 1> 대상자의 정보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최저 26점에서 13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값은 .88

이었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 내 S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6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2번씩 50분 

동안 2회기의 사전 세션과 종결 세션을 포함하여 총 13회기 창작 판소리 음악치료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총 12회기가 끝나고 1주일 후 종결파티에서 그룹으로 감상과 소감을 나

누기에 앞서, 각 대상자별로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에 관한 3문항의 

질문으로 5분 이내의 사후인터뷰가 1:1로 실시되었다.

4. 연구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의 중재의 사전, 사후 자기효능감 척도(박경

민, 1994)에서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SPSS for Window 12.0 K 프로그램으로 Wilcoxon 비모

수 검증을 하여 유의수준 .05이하로 해석하였다.

5.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과제 난이도 내용 및 논거

본 연구에서 제공한 판소리 프로그램은 본 세션 이외, 사전세션과 최종 세션을 포함하여 

총 5단계이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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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척도 검사 결과

1)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 결과

대상자 사전
사후

(증감%)

M SD

Z p
사전

사후 

(증감%)
사전 사후

대상자A 68 89(30.9)

70.83
86.67

(22.4)
5.42 2.66 -2.207  .027*

대상자B 61 89(45.9)

대상자C 74 85(14.9)

대상자D 73 89(21.9)

대상자E 75 83(10.7)

대상자F 74 85(14.9)

*p < .05

<표 3>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검정결과와 비교검정

2)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반응 척도는 세 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요

인, 사회적요인, 신체적요인의 사전․사후의 점수 결과는 <표 4>와 같다.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을 통한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반응 하위요인 중 일반적요인은 평

균 점수가 사전 점수 28점에서 35.83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요인의 평균 점수는 사전 

점수 16.67점에서 20점으로 증가하였다. 신체적요인의 평균 점수는 사전 점수 26.17점에서 

30.93점으로 증가하여 모든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하위요인의 사전․사후 점수에 대해 비모수에 의한 Wilcoxon 검정을 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유의수준 .05에서 일반적요인의 유의확률이 .028, 신체적요인의 유의확률이 .046

으로 유의하였고, 사회적요인의 유의확률은 .102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전․사후 점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요인과 신체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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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대상자 사전

사후

(증감%)

M SD

Z p
사전

사후

(증감%)
사전 사후

일반적

자기

효능감

대상자A 29 37 (27.6)

28
35.83 

(28.0)
2.19 4.18 -2.201 .028*

대상자B 25 36 (44.0)

대상자C 28 29  (3.6)

대상자D 26 42 (61.5)

대상자E 29 35 (20.7)

대상자F 31 36 (16.1)

사회적

자기

효능감

대상자A 14 18 (28.6)

16.67
20 

(20.0)
2.16 3.85 -1.633 .102

대상자B 14 26 (85.7)

대상자C 18 18  (0.0)

대상자D 18 15 (-16.7)

대상자E 19 22 (15.8)

대상자F 17 21 (23.5)

신체적

자기

효능감

대상자A 25 34 (36.0)

26.17
30.83 

(17.8)
2.48 4.67 -1.992 .046*

대상자B 22 27 (22.7)

대상자C 28 38 (35.7)

대상자D 29 32 (10.3)

대상자E 27 26 (-3.7)

대상자F 26 28 (7.7)

*p < .05

<표 4> 자기효능감 반응 척도 하위요인에 의한 사전․사후 검정결과와 비교검정

Ⅳ.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판소리 창작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립생활에 핵심역할로 기능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S노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인지적․신체적 손상이 없는 독거노인 6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총 6주간 12회

기의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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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창작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자기효능감척도(박경민, 1994)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

를 실시하다. 또한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이를 통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에 측정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평

균점수가 70.83점에서 86.67점으로 15.84점 증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 < .05). 이는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회기마다 난이도가 점진적

으로 상향된 과제를 성공시키면서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

은 판소리를 완수함으로써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판소리

에서 감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요소인 성음 중심의 활동은 내담자의 표현이 구체화되

고 종결단계에서 극대화되면서 창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증진에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증진에는 그 효과가 낮았다. 대상자들의 자기효

능감 반응척도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크

게 상승했으며 신체적 자기효능감도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p < .05). 하지만 사회적 요인

에서는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p > 0.1).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의 과제난이도 

선호를 고려한 구조화된 음악 활동 안에서의 성취경험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향상은 노인들의 신체기

능의 자기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독거노인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고

립과 소외 부분에 접근하여 효과적인 중재를 이루기에는 실행기간이 6주밖에 안 될 만큼 

짧은 탓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의 구성이 그룹 구성원들의 지지와 교

류보다는 개인의 성취감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에서 전반적인 증가추이를 보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

었고,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녹화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의 언어적․음악적 표현을 분석한 결과, 회기가 거듭될수록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과제해결 능력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판소리 창작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 후 실시한 인터뷰 분석 결과, 대상자들은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 결과물에 만족감과 자신감

을 가장 크게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중재를 통

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연구들(고민정, 2008; 구새롬, 2007; 주혜윤, 2009)의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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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상황에서,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을 자기효능감 증진의 중재 도구로써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여 판소리의 치료적 특성을 검증하고, 판소리의 음악치료로의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

고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70세 이상)에 따른 낮고 좁은 음역으로 인하여 판소리 기법

의 다양한 묘사성과 표현성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음악의 모든 

기술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성악곡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판소리 기법의 활용을 확

대하여 판소리의 특징을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둘째, 한 편의 완결된 판소리 창작을 위한 원활한 라포형성을 유도하고자 대상자의 연고

지의 아리랑을 주제로 악기연주(도입활동)을 하였지만, 독거노인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근원인 소외와 고독감을 해소하기에는 6주 12회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장기화하여 그룹 구성원들의 응집력과 긍정적 

지지관계를 발전시켜 대상자들이 충분한 사회적 대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한다.

셋째,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을 치료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치료사는 판소리의 가창기법(성

음)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전통음악을 두루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

러나 이미 창작된 판소리를 치료적으로 활용하거나 판소리의 구성요소인 아니리, 발림, 추

임새 등의 부분적인 도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치료의 목적으로 창작되거나 각색된 판소리

를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 외에도 판소리의 치료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증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와 종

합예술인 판소리에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방식으로 접근해 다양한 치료적 중재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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